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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정보 시스템에서 처방 정보의 모델링 및 표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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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We propose a method to model and represent formulas in Korean medicine information systems.
Methods: All the formulas were codified in the form of graphs represen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 formula and 
its constituents. To identify a unique formula in a graph, the formula’s name, the book in which the formula was 
written, the book where the formula was extracted, and the page number in the extracted book are used. All the 
formula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formulas are modelled as an ontology based on graphs.
Results: A formula search system was constructed using our ontology, which can represent formula information 
efficiently by grouping and filtering of formulas. Our formula model was also constructed as a mobile application.
Conclusions: The information in our formula search system depends on our ontology. However, our model or our 
search scenarios could be extended according to formula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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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학 분야에서는 환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단일 약재보다는 여러 약재를 배합한 처방을 많이 

이용해왔다. 지난 수 천년 동안 수 많은 의가들이 

있었으며 의가들이 이용한 처방들은 다른 의가의 처

방을 인용한 것도 있지만 자신의 치료 방법에 따라 

새로운 처방을 고안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새로 만

들어진 처방들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처방인 경우

도 있지만 기존 처방에 일부 구성 약재를 가감한 경

우가 많다. 또한 모든 처방이 서로 다른 처방명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구성약재를 가지는 처방

들은 동일한 처방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적으로 동일한 이름의 처방들은 처방의 출전을 가지

고 처방을 구별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경우 고문헌처럼 당대의 임상 대가

가 나와서 새로운 의학 학파를 구축하고 임상 서적

을 만드는 경우보다는 本草學, 方劑學, 病理學과 같

이 특정 학문 분야에 대해서 기존 의서들을 체계적

으로 종합하고 저자의 의견을 반영한 서적들이 출판

되고 있다. 이러한 현대 의서들에 나오는 처방들은 

고문헌의 처방에 대한 출전을 명시하고 인용하는 경

우가 많은데 출전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나 포맷을 조금씩 바꾸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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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한의사가 보면 동일한 처

방이지만 정보시스템에서 처방을 처리할 때는 우선 

문자열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처방으로 인식하

게 되며 필요한 경우 동일한지 비교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서적에서 동일한 출전과 처방

명을 가지지만 구성약재가 수치 여부로 인해 다른 

경우가 있다. 동의방제와처방해설1)의 234페이지에

는 東醫寶鑑 출전의 麻黃湯(麻黃去節 3錢, 桂枝去皮 

2錢, 甘草炙 0.6錢, 杏仁去皮尖炙 10枚)이 있고, 244
페이지에는 東醫寶鑑 출전의 麻黃湯(麻黃 3錢, 桂枝 

2錢, 甘草 6分, 杏仁 10枚)이 존재한다. 두 처방은 

한의사가 보면 동일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약

재의 수치에 차이가 있다.
또한 동일한 출전과 처방명을 가지지만 서로 다

른 서적에서 구성약재의 수치와 용량의 비율을 다르

게 기술한 경우가 있다. 方劑學2) 68-69페이지에는 

傷寒論 출전의 麻黃湯(麻黃去節 9g, 桂枝 6g, 甘草

炙 3g, 杏仁去皮尖 9g)이 있고, 심계내과학3) 478페

이지에도 傷寒論 출전의 麻黃湯(麻黃(去節) 6g, 桂枝

(去皮) 4g, 炙甘草 2g, 杏仁 6g)이 존재한다. 이 경우 

또한 한의사가 보면 동일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약재의 비율은 같으나 수치와 용량이 서로 다르다.
최근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한의 정보가 종이

와 같은 책이 아닌 디지털화된 형태로 구축되고 있

으며, 단순히 책의 원문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넘어

서 처방 데이터를 처방명, 출전, 구성약재, 효능, 주
치등으로 구분하여 객체화 및 정보화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4)5)6). 이와 같이 처방 정보가 객체화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원문에서의 포맷과 배치 순서

가 무시되기 때문에 동일한 처방에 대한 구별 방법

은 더욱 중요해지게 된다. 처방 정보를 객체화하는 

이유는 사람이 이 객체를 보고 해석하려는 것보다는 

컴퓨터가 해석 및 처리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이

다. 처방 지식을 정형화된 형태로 모델링하고 단위 

데이터로 분리된 처방 인스턴스에 대한 지식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게 되면 처방 검색의 효율을 높이고 

보다 지능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위의 

예제와 같이 동일한 출전의 동일한 처방이라도 어떤 

서적에서 나온 것이냐에 따라 처방의 문자열 상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처방 처리시에 문제가 발생하

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의 정보 시스템에서 처방 지식을 모델링하고 표현

하는 방법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우선 처방을 식

별하는 방법을 정의하고 이 식별 방법에 따라 처방 

지식을 모델링하였다. 또한 구축된 처방 지식을 웹

과 모바일 기기에서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설

계하고 구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의 온톨로지7)8)의 처방 지식을 

이용하였다. 한의 온톨로지는 약재, 처방, 병증, 침

구경혈을 중심으로 한의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용

어간의 관계를 명시한 지식 데이터베이스이다. 현재 

한의 온톨로지의 처방은 方劑學, 동의방제와처방해

설, 방약합편9)에 나온 처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처방들에 대한 한의 온톨로지 설계 및 구축 내용은 

기존 연구보고서8)에 간락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하
지만 처방을 식별하는 방법이나 처방간의 관계 특히 

출전과 출처를 이용한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

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한의 온톨로지에서 

처방을 식별하고 처방간 관계에 대한 모델링 내용을 

기술한다. 그리고 처방 지식 활용한 시스템에서 실

제 처방 지식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기술한다. 특

히 그룹핑과 필터링을 통해 동일한 이름을 가지는 

처방을 효율적으로 표현하고 구분하는 방법을 실제 

구축된 시스템 화면을 통해 보이도록 한다.

 
1. 처방 식별 방법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처방인지 구별하는 경우 

어떤 출전에서 나온 처방인지를 참고한다. 동일한 

처방명을 가지더라도 출전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구

연구대상 및 방법

처방 식별 및 지식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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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ample of modeling an ephedra herb in Korean medicine ontology

성약재 및 용량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효능과 주치

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론에서 예를 들었듯이 동일한 출전과 

처방명을 가지는 麻黃湯이라도 정보를 가져온 출처

와 페이지에 따라 구성약재의 문자열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 또한 효능과 주치도 서로 다르다. 이 

경우 한의사가 보면 동일한 처방이라고 하더라도 정

보 시스템 관점에서는 문자열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

적으로 서로 다른 데이터로 취급해서 따로 저장하고 

이 처방들을 검색시 비교해서 동일하다는 것을 판단

하고 처리해서 보여주게 된다.
김의 연구10)에서는 처방을 구별하는 요소로서 구

성약재, 용량비율, 효능, 주치, 출전의 5가지를 정의

하였으며,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다르면 서로 

다른 처방이라고 하였다. 이 경우 구별 요소의 개수

가 5가지이지만 일반적으로 구성약재, 효능, 주치가 

여러 개의 정보들을 가지기 때문에 처방을 구별하기 

위해 비교해야할 개수가 처방 한 개에서 보통 10개

가 넘어가게 된다. 또한 단순히 문자열 일치 여부와 

별도로 약재 용량의 단위 간에 변환도 필요하고 효

능과 주치에서 동일한 한자로 보이지만 코드가 다른 

한자 처리도 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사람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경우 비교적 쉽게 구별이 가능하

다. 하지만 정보 시스템에서 10개가 넘는 요소를 사

용하고 용량 및 코드 변환까지 처리해서 수많은 처

방을 1:1로 비교하고 구별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

이다.
따라서 정보 시스템에서 처방을 구별하기 위해서 

보다 단순한 구별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처방을 구별하기 위해서 처방명, 출전, 출처, 출처 

페이지의 4가지 요소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4가지 요소는 처방을 식별하는데 최소로 필요한 

요소들이다. 단, 출천과 출처의 경우 출전과 출처의 

정보는 하나가 아니라 각각 2~3개의 단위 요소로 

구성될 수 있다. 
출전의 경우 출전이 출전을 가지는 경우나 하나

의 출전에 동명처방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출전

이 출전을 가지는 경우, 예를 들어 東醫寶鑑 출전의 

麻黃湯은 東醫寶鑑에 보면 출전이 入門으로 나와 있

다. 이와 같은 경우 출처가 東醫寶鑑이 되고 출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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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lation diagram among ephedra herbs in Korean medicine ontology

入門이 될 수 있다. 또한 동의방제와처방해설 234페

이지의 東醫寶鑑 麻黃湯은 출전이 東醫寶鑑이고 원

출전이 入門이 된다고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

우 출전의 개수가 2개가 된다. 하나의 출전에 동명

처방이 존재하는 경우는 책의 篇이 다른 경우이다. 
이 경우 출전과 함께 篇名을 사용할 수 있다.

출처의 경우는 동일한 책이라도 출판사나 출판연

도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출판연도를 같이 모델링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처방 식별 방법

이 4개의 요소를 사용하지만 정보 시스템에서 비교

해야 하는 항목은 최대 10개 정도가 될 수 있다. 하
지만 책이름과 출판연도는 변환이나 한자코드 비교

와 같은 작업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 시스템

에서 보다 쉽고 간단하게 처방 구별이 가능하다.
실제 처방이 4개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식별 가능

한지를 Fig. 1과 Fig. 2에서 麻黃湯의 예제로 도식화

하였다.
Fig. 1은 동의방제와처방해설 234페이지에서 東

醫寶鑑 출전의 麻黃湯을 객체화한 그림이다. 사각형

의 도형은 모두 객체이고 사각형 안의 문자열은 객

체의 식별자가 되며 링크는 객체들간의 관계를 표시

한다. 처방의 식별자는 “麻黃湯 東醫寶鑑 동의방제

와처방해설 234”와 같이 4개의 처방 구별 요소를 

합해서 구성함으로써 유일한 처방을 식별할 수 있도

록 하였다. Fig. 1에서는 4개의 구별 요소뿐만 아니

라 구성약재, 효능, 주치등을 추가하였는데 모두 “麻
黃湯 東醫寶鑑 동의방제와처방해설 234”에 연결이 

되어 이 麻黃湯의 구성약재, 효능, 주치라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 외의 추가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식

별자에 연결하면 링크되어 정보시스템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麻黃湯의 구성약재는 麻黃去節과 같은 수

치된 약재이며 수치 약재는 다시 麻黃과 같은 약재

로 연결될 수 있다. 錢과 같은 객체는 다른 여러 객

체에서 참조되는 객체이기 때문에 한 개만 존재하고 

여러 개의 참조 링크를 가지게 된다.
Fig. 1의 “麻黃湯 東醫寶鑑 동의방제와처방해설 

234” 처방은 현재 한의 온톨로지에 구축이 되어 있

다. 한의 온톨로지에서는 원출전이나 편명이 없어도 

처방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출전과 편명은 생략

하였다. 동의방제와처방해설 234 페이지의 麻黃湯

의 경우 출전이 東醫寶鑑이라고만 나오고 원출전에 

대한 기술이 없다. 또한 한의 온톨로지에서는 서로 

다른 출판사나 출판연도의 출처를 가지지 않기 때문

에 출판사와 출판연도도 생략하였다.

2. 처방 지식 모델링

일반적으로 처방은 출전, 구성약재, 효능, 주치 등

의 정보를 가지지만 대부분의 서적에서는 출전과 처

방명만 기술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한의진단

명과 진단요건의 표준화 연구(II)(이하 진단표준화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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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줄임)11)에 나오는 太陽表實證은 치료처방으로 傷

寒論의 麻黃湯을 가진다고만 기술되어 있으며 구성

약재, 효능, 주치에 대한 정보가 없다. 하지만 심계

내과학이나 方劑學에 傷寒論의 麻黃湯에 대한 구성

약재, 효능, 주치 정보가 있는데 太陽表實證의 치료

처방을 보여줄 때 이 정보를 같이 보여줄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또한 심계내과학과 方劑學의 구성약

재 문자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대표로 보여

줘야 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처방을 구별하기 위해 처방명, 출

전, 출처, 출처 페이지의 4가지 요소를 이용하고 이 

요소들 중에서 하나라도 다른 것이 있으면 다른 처

방으로 식별하였으며 동일 또는 유사한 처방인 경우 

처방들간에 참조관계를 명시함으로써 동일 또는 유

사한 처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Fig. 2는 현재 한의 온톨로지에 존재하는 16개의 

麻黃湯 인스턴스들간의 참조 관계와 “麻黃湯 傷寒

論”과 太陽表實證과의 관계를 기술한 그림으로써 

이전에 설명한 麻黃湯들과 간계내과학12) 및 동의폐

계내과학13) 麻黃湯을 포함하고 있다. Fig. 1과 같이 

사각형의 도형은 모두 객체이고 링크는 객체들간의 

관계를 표시한다. 이 그림에 나오는 모든 麻黃湯 객

체들은 Fig. 1과 같이 도식화될 수 있으며 특히 “麻
黃湯 東醫寶鑑 동의방제와처방해설 234” 객체는 

Fig. 1의 객체와 동일한 것이다. 특히 맨 아래의 7개

의 처방들은 모두 구성약재와 같은 상세 정보가 존

재하는 객체들이며, 가운데 8개의 처방은 각 출전과 

출처의 麻黃湯을 대표하는 처방이 된다. 또한 맨 위

의 麻黃湯은 모든 麻黃湯을 대표하는 처방이 된다.
진단표준화II에 나오는 太陽表實證이 주치로 傷

寒論의 麻黃湯을 가진다는 정보는 太陽表實證을 傷

寒論을 대표하는 처방인 “麻黃湯 傷寒論” 객체와 연

결함으로써 표현하였다. “麻黃湯 傷寒論” 객체는 

“麻黃湯 傷寒論 심계내과학 478” 및 “麻黃湯 傷寒

論 方劑學 68-69” 객체와 참조처방이라는 관계로 연

결되었다. 이렇게 처방을 모델링함으로써 太陽表實

證의 치료처방은 심계내과학 처방이나 方劑學 처방

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지식을 표현할 수 있다. 또

한 다른 서적에서 傷寒論 출전의 麻黃湯을 추가하려

는 경우 Fig. 2의 “麻黃湯 傷寒論”과 참조처방 관계

로 연결시키면 太陽表實證의 치료처방으로도 연결

이 될 수 있다. 
麻黃湯 객체는 “麻黃湯 東醫寶鑑”과 “麻黃湯 傷

寒論” 객체들을 참조처방으로 가질 수 있다. 이 경

우 어떤 서적에서 어떤 병이 치료처방으로 麻黃湯을 

가진다고 하면 그 병과 麻黃湯 객체를 주치 관계로 

연결하면 참조된 처방들로 연결이 가능하게 된다. 

 
본 절에서는 한의 정보 시스템에서 처방 지식을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전 절에서 

기술한 처방 모델은 온톨로지로 설계하고 구축이 되

어 있으며, 이 온톨로지를 이용해서 웹 기반의 한의 

시맨틱 검색 시스템14)도 구축이 되었다. 이 시스템

에서 모든 처방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4개의 요소로 

유일하게 식별되고 유사 또는 동일 처방들은 처방들

간의 참조관계가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한의 시맨틱 검색 시스템에서는 Fig. 2와 

같은 처방들간의 참조 관계를 효율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모든 처방들을 동일한 레벨로 처리하였다. 예

를 들어 麻黃湯을 검색한 경우 단순히 Fig. 2의 16
개의 처방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처방의 개

수가 몇 개 안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처방 검색 결과 개수가 많은 경우 비효율적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처방명과 출전 및 출처

에 따라서 유사한 처방을 그룹으로 묶어서 보여주는 

방법을 제안한다.
정보 시스템에서 처방을 검색하는 시나리오는 

Fig. 3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하
나는 왼쪽과 같이 처방명을 직접 입력해서 검색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오른쪽과 같이 약재, 병증등

과 같이 다른 객체에서 연결된 처방(치료 처방 관계

등)을 검색하는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한의 시

맨틱 검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구현하였다. 한

처방 표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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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arching process by a formula name

Fig. 3. Two scenarios of searching formula

의 시맨틱 검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웹 기반의 

한의 시맨틱 검색의 모바일 버전으로 애플 앱스토어
15)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16)에서 다운로드 가능하

다. 웹 시스템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검색하는 

데이터인 한의 온톨로지는 동일하다. 하지만 모바일 

버전에서는 모바일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웹 버전에

서 제공되는 일부 기능들(처방에서 같이 사용되는 

약재 검색, 유사한 약재 구성을 가지는 처방 검색, 
차트 기능, 테이블 기반의 인스턴스 비교 기능 등)이 

제공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기능을 제한한 모바일 

버전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처방 검색 시나리오

를 구현한 것은 모바일의 경우 웹 환경보다 화면과 

성능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처방 검색시 유사한 처

방을 그룹으로 묶어서 한 눈에 일목 요연하게 보여

주는 것이 웹 버전보다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향후

에는 이 시나리오를 웹 버전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Fig. 4는 Fig. 3에서 처방명을 입력해서 검색하는 

시나리오를 구현한 화면으로서 이 시나리오는 Fig. 
2와 같이 모델링한 처방을 검색하는 시나리오가 된

다. Fig. 4의 첫 번째 그림은 한의 시맨틱 검색의 첫 

화면이다. 이 화면에서 상단의 검색어 입력창에 “마
황탕”을 입력한 후 오른쪽의 검색 버튼을 선택하면 

두 번째 그림과 같이 동일 출전 또는 출처를 가지는 

8개의 麻黃湯 그룹 리스트가 나온다. 이 리스트는 

Fig. 2에서 가운데의 8개의 처방과 동일하다. 처방

명 옆에는 각 처방의 참조처방 건수가 나오며 밑에

는 출전과 출처가 나온다. 하나의 처방 그룹을 선택

하면 세 번째 그림과 같이 선택한 출전 또는 출처의 

처방 리스트를 보여준다. Fig. 4에서는 동의방제와

처방해설을 출처로 가지는 麻黃湯 그룹을 선택하였

으며 해당 그룹이 참조하는 2개의 麻黃湯이 나왔다. 
이 그림에서 특정 처방 예를 들어 244페이지의 麻黃

湯을 선택하면 네 번째 그림과 같이 麻黃湯의 상세 

정보가 보여진다.
Fig. 5는 Fig. 3 오른쪽의 다른 객체에서 연결된 

처방을 검색하는 시나리오를 구현한 화면이다. 다른 

객체에서 연결된다는 것은 처방 객체가 연결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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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earching process by references from other objects

Fig. 6. Example of a source list of formulas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예를 들어 약재와 연결

되는 처방을 검색하는 경우 구성약재를 가지고 있는 

처방만 검색된다. Fig. 5의 첫 번째 그림은 마황(麻
黃)의 검색결과 화면이다. 여기에서 상단의 “참조하

는 처방”을 선택하면 두 번째 그림과 같이 麻黃을 

구성약재로 가지는 처방 리스트를 보여주게 된다. 
처방명을 입력해서 검색하는 경우와 달리 麻黃을 참

조하는 처방들은 우선 처방명이 다르고 출전이나 출

처에 따라 여러 개의 동일한 처방명을 가지는 처방

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선 동일한 이름의 처방명 

그룹을 보여준다. 이 그룹 리스트 중에서 麻黃湯 그

룹을 선택하면 세 번째 화면과 같이 麻黃을 구성약

재로 가지는 麻黃湯의 리스트를 보여준다. 이 화면

에서는 麻黃湯의 검색 결과가 7개가 나왔다. 이는 

Fig. 2에서 구성 약재가 존재하는 맨 아래의 7개의 

처방에 해당한다. 다른 麻黃湯들은 麻黃과 연결 정

보가 없기 때문에 검색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화면에서 Fig. 4의 두 번째 그림과 같이 우선 麻黃

湯을 출전이나 출처별로 그룹을 시킬 수도 있다. 하
지만 이렇게 되면 한 번 더 클릭해서 화면이 전환되

어야 하기 때문에 처방 상세 정보를 보기 위한 단계

가 한 단계 더 늘어나게 된다. 또한 Fig. 4의 경우 

麻黃湯이 15개이지만 이 경우 7개밖에 되지 않기 때

문에 개수도 적다. 두 방법에 서로 장단점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계를 줄이는 방법을 구현하였다.

위의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처방들은 출전이나 

출처를 가진다. 사용자는 자신이 보고 싶은 출전이

나 출처만 검색한다던지 제외하고 싶은 출전이나 출

처를 지정하길 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

서는 검색결과 타이틀 옆에 출전과 출처 버튼이 존

재하는데 이를 통해 처방을 출전이나 출처별로 필터

링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출전 버튼을 클

릭하면 Fig. 6과 같이 출전 선택 페이지가 올라온다. 
여기에 나오는 출전 리스트는 사용자가 검색했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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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출전들만 나온다. 따라서 처방을 검색할수록 

출전 리스트의 개수가 증가하게 된다. 전체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출전이 선택되며 해제 버튼을 클릭하

면 모든 출전 선택이 해제된다. 필터링하고 싶은 출

전을 선택한 후 완료를 선택하면 화면이 내려가면서 

출전에 따라 필터링된 처방 리스트가 검색된다. 출

처 버튼의 경우도 동일한 방법으로 동작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의 정보 시스템에서 처방 지식

을 모델링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처방을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처방명, 출전, 출처, 출처 

페이지의 4가지 요소를 사용하였으며, 식별된 처방

과 처방간의 관계를 그래프 객체로 도식화하였다. 
이 모델은 이미 한의 온톨로지에 적용되어 온톨로지 

형태로 구축이 되어 있다. 하지만 기존 논문 및 보

고서에서는 한의 온톨로지 처방의 구성요소가 구성

약재, 출전, 출처, 출처 페이지등을 가진다고만 명시

되어 있으며, 처방이 어떻게 식별되고 처방들간의 

연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

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한의 온톨로지의 처방

에 대한 모델을 기술하였다.
또한 이 처방 모델을 기반으로 정보시스템에서 

처방을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
존의 처방 검색 시스템들에서는 다양한 검색 연산자 

및 옵션을 명시함으로써 처방을 효율적으로 검색하

는 방법을 제안하였지만 동일 또는 유사 처방의 검

색 결과를 효율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하고 있다. 더

군다나 최근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제한

된 화면에서 많은 검색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데 특

히 처방의 경우 동일한 이름의 처방들이 많기 때문

에 동일한 처방끼리 그룹핑하거나 출전과 출처별로 

필터링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김의 연구에서는 출전이 다르더라도 구성약재, 용

량비율, 효능, 주치가 같으면 같은 처방으로 추론한

다(처방규칙 1)는 것과 구성약재와 용량비율이 동일

하면 두 처방이 같은 효능과 주치를 가진다(처방규

칙 2)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에 따르면 구성

약재와 용량비율이 동일하면 동일한 처방으로 처리

할 수도 있게 된다.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처방을 4가지 요소로 식별하는 경우는 구

성약재와 용량비율이 동일하더라도 출전, 출처, 페이

지가 다르면 두 처방을 서로 다르게 처리하게 된다.
김의 연구는 한의학적인 논리에 따르는 방법이라

면 본 연구의 방법은 정보시스템에서 지식을 처리하

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김의 연구는 처방

을 식별하는 개념적인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

로 처방 지식을 추론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처방을 식별하는 물리적인 모델

을 구축하고 실제 처방을 효율적으로 검색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론에서 언급했듯이 김의 연

구를 실제 정보시스템에서 구현하는 것은 매우 비효

율적이다. 또한 김의 연구에서 제안한 처방규칙 1과 

처방규칙 2는 처방을 식별하고 검색하는 것을 넘어

서 암시적인 지식을 추론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

서 제안한 처방 모델과 검색 시스템에서도 이와 같

은 추론 규칙을 추가 구현이 가능하지만 비효율적이

어서 구현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처방의 표현 방법은 처방 지

식이 어떻게 모델링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본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출전이 원출전을 가지는 경우 처방을 그룹핑할 때 

출전으로 가지고 그룹을 만들지 원출전을 가지고 그

룹을 만들지 아니면 두 개를 다 이용할지 고민이 필

요하다. 또한 출처에 출판사와 출판연도가 들어가는 

경우 출판사별로 그룹핑할지도 고민이 필요하다. 이
는 정보시스템 구축시 구축자가 어떤 처방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를 어떻게 모델링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팀에서 

가지고 있는 한의 온톨로지의 처방 데이터를 가지고 

처방 지식을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

다. 따라서 현재 한의 온톨로지의 처방 데이터에 종

속되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향후 보다 복잡한 처방 

지식을 모델링하거나 다른 정보시스템에서 처방을 

표현하는데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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